
시멘트, 2002년 상반기도 호황
2002년 1- 6월 주택·아파트 건축 활기 … 가격인상도 기대

2001년 초부터 건축경기가 살아나면서 시작된 시멘트 호황이 200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쌍용양회,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등 국내 3대 시멘트 생산기업의 2002년 상반기 생산량은 외환위기 이래 최

대 호황을 누렸던 2001년보다 평균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의 시멘트 생산기업인 쌍용양회는 2002년 상반기 생산량이 595만2000톤으로 2001년 1-6월 507만

3000톤보다 17.3% 늘어날 전망이다.

시멘트 비수기인 1월 61만3000톤을 비롯해 2월 62만2000톤을 판매해 각각 전년동월대비 144%, 42% 증가했

고, 3월에는 생산량이 100만톤을 넘어섰고 증가율도 3-17%로 꾸준히 상승했다. 6월에도 6% 정도 증가한 112

만5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연초 날씨가 따뜻해 건설물량이 많았고 특히 정부가 주택과 아파트 건축에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발표로

상반기에 건설회사들의 주택·아파트 건축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쌍용양회는 영업호전을 바탕으로 2001년 상반기 영업적자에서 2002년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성신양회는 2002년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이 2001년 상반기 332만4000톤에서 14.7% 증가한 381만4000톤에

달해 상반기 총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3053억원, 251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0%, 경상이익은

2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신은 공공·민간부문 건설이 늘어나 시멘트 생산이 크게 증가했고,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채권단

에 1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상환하면서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크게 줄었다. 성신양회의 2002년 상반기 영

업외비용은 429억원으로 2001년 상반기 613억원에서 184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시멘트도 상반기 생산량이 374만8000톤에 달해 2001년 1-6월 339만4000톤보다 10.4% 늘어날 것으로 보

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하반기 시멘트 판매량은 2001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액은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 동양시멘트와 쌍용양회, 라파즈한라 등이 시멘트 가격을 5.2-5.5% 정

도씩 인상한다고 발표, 인상효과는 6월말부터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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